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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과학영재의 인지적 영역을 발달시키기 위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과학영재가 겪고 있는 사회-

정서적 어려움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체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과학영재는 낮은 자아존중감으

로 인하여 정서적 민감성, 과흥분성, 완벽주의, 실존적 우울감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과학영재의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하였

다. 하지만, 시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상담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에게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설계하

였다. 온라인 상담 시스템은 과학영재가 내인적 요인에 따른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 전문가가 Peterson과 

Moon(2008)의 상담 모형을 기반으로 상담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담 시스템

을 구축 및 실행하여 시스템에 대한 과학영재의 만족도와 자아효능감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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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래전부터 국가의 경쟁력과 사회의 발달을 위하여 영재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으며, 국가별로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영재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영재 

판별을 위한 도구 개발 연구, 영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반면에 영재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1]. 영재는 평균 이상의 능력, 과제 집착

력, 창의성에 월등한 능력을 보이지만, 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2]. 영재는 내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비동시성, 내향성, 

정서적 민감성, 과흥분성, 완벽주의, 실존적 우울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1]. 류은주와 김정은, 백성혜(2011)는 과학영재가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과학 영재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이

고 개별화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유미현과 고광윤

(2010)은 과학영재에게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의 

고민이 해결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한다고 말하였다[4].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과학영재의 교육에서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상담을 

위해서는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 영재를 위한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상담 시스템은 Peterson과 Moon(2008)의 영재 

상담 모형을 기반으로 온라인 웹 기반 상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6]. 

II. Preliminaries

류은주와 김정은, 백성혜(2011)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과학

영재가 겪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과학영재가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과학영재는 낮은 자아 존중감

으로 인하여 진로나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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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현과 고광윤(2010)은 과학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 지수와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영재 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4].

III. The Proposed System

과학고 학생들의 정서 발달을 위하여 Figure 1과 같이 온라인 

웹 상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온라인 상담 시스템에서는 Peterson의 

영재 상담 모형을 기반으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과학영재는 

내·외인적 요인에 따라 느끼는 고민을 상담 시스템에 남기면, 상담 

전문가는 과학영재의 고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과학영재의 정서발

달과 적응을 달성하고자 한다. 과학영재의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유형은 다양하며, 적절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요인에 따라 심리 

상담사와 상담 교사, 과학영재 선배 등으로 구성된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상담 프로세스는 

학생이 상담 글을 올리면 상담 글을 기반으로 상담 전문가가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담을 진행하며, 과학영재가 자기 

반성과 사고와 감정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상담을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성하였다.

Fig. 1. Online web counseling system for science gifted student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의 정서발달과 적응을 위한 온라인 웹 

상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한다. 상담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평가와 

상담을 통한 과학영재의 자아효능감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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